
 MBC네트워크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최재혁 해임을 환영한다 

 오늘 열린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사장 최재혁 해임안이 통과됐다. MBC 적폐경영진의 핵심인물이자 제주 MBC 
비상임 이사인 백종문과 최기화에 대한 해임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해 11월 김장겸 해임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오늘 제주MBC 이사회는 새로운 대표이사도 선임했다. 이로써 곳곳에서 시작된 지역 MBC 정상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오늘 해임된 최재혁 씨는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일하며 아나운
서국의 몰락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2012년 MBC 170일 총파업 직후 아나운서들을 이른바 유배지인 경인지사, 사
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 부당전보시킨 당사자다. 파업 참가 아나운서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이렇게 부역의 선봉을 선 대가로, 그는 안광한 시절 사장 특보로 승진했다. 증거없는 불법 해고에 항의하는 해
직 언론인들의 접근을 몸으로 막는 등 범법․위법 경영진을 보위하고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제주
MBC 사장 자리를 꿰찼다. 

 제주 MBC 구성원들은 이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최 사장이 부임할 때부터 강력한 출근 저지 투쟁
과 제작 거부 투쟁을 이어왔다. 그 투쟁의 결실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제주MBC의 정상화로 지난 8년 간 계속된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MBC 구성원들의 투쟁이 일단락됐다. 지
난해 9월 우리는 MBC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하며 “지역 네트워크의 복원”을 시청자 앞에 함께 다짐했다. 
지역 공공성과 언론의 책무를 망각하고 공영방송 장악에 부역한 적폐세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MBC 네트워
크 전체가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MBC가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영방송으로 
바로 설 때까지, MBC의 전국 2천 조합원이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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